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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 마늘 생산량이 4년 만에 최소

치를 기록했다. 지난해 마늘 가격 하

락으로 농민들이 재배면적을 줄인데

다가 저온 현상까지 겹치면서 작황이 

부진했던 영향이다.

통계청이 19일 발표한 ‘2021년 보

리, 마늘, 양파 생산량조사 결과’에 따

르면 올해 마늘 생산량은 30만8532t

으로 지난해(36만3432t)보다 5만

4900t(-15.1%)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

다. 

이는 2017년(30만3578t) 이후 4년 

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.

재배면적은 2만1999㏊로 전년(2만

5372㏊)보다 13.3% 줄면서 2016년 이

후 5년 만에 가장 작았다. 전년도 마늘 

가격 하락 영향으로 농민들이 재배면

적을 줄였기 때문이다. 
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

마늘 1㎏당 도매가격은 2018년 5551

원에서 2019년 4255원, 지난해 3767

원까지 떨어졌다.

이상기온 현상 등으로 10a당 마늘 

생산량은 전년(1432㎏)보다 2.1% 감

소한 1402㎏으로 조사됐다. 1~2월 월

동기 평균기온은 지난해 3.2도에서 올

해 1.7도로 낮았으며 피해 발생 비율

도 지난해 18.6%에서 올해 27.9%로 

9.3%포인트(p) 늘었다.

통계청은 “전년 대비 월동기 기온 

저하로 결주(缺柱) 발생 및 초기 생

육 부진으로 피해 발생이 증가했다”

며 “알이 굵어지는 시기인 4~5월 잦

은 비로 인한 일조시간 부족 등 작황

이 부진해 10a당 생산량이 감소했다”

고 설명했다.

소비가 줄면서 보리 생산량도 4년 

만에 최저를 보였다. 

보리 생산량은 12만8869t으로 

전년(14만3669t)보다 1만4800t(-

10.3%) 감소했다. 보리 생산량은 

2017년(10만9727t) 이후 4년 만에 가

장 적었다.

기상 여건 호조로 10a당 생산량

(447㎏) 은 전년보다 8.9% 증가했으

나 재배면적(2만8823㏊)이 17.6% 감

소하면서 전체 생산량에 영향을 미쳤

다. 재배면적은 소비량 감소, 농업 계

약가격 하락으로 쪼그라들었지만, 보

리 생육에 맞는 적당한 강수량과 냉

해, 수해, 습해 등 피해 발생이 줄어 

10a당 생산량이 증가했다고 통계청은 

설명했다.

지난해 양파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

양파 생산량은 전년(116만8227t)보다 

40만8529t(35.0%)이나 크게 증가한 

157만6756t으로 집계됐다.

지난해 양파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

로 재배면적은 전년(1만4673㏊)보다 

25.8% 늘어난 1만8461㏊로 나타났

다. 

양파 1㎏ 도매가격은 2018년 819

원에서 2019년 604원으로 하락했다

가 지난해 1071원으로 77.3%나 올랐

다.

10a(1000㎡)당 생산량은 8541㎏으

로 전년(7962㎏)보다 7.3% 증가했다. 

비대기 생육에 좋은 잦은 비와 피해 

발생이 줄어든 영향이다. 

양파 피해 발생 비율은 지난해 

20.6%에서 올해 18.7%로 1.9%p 감소

한 반면 개당 생중량은 272g(2020년)

에서 288g으로 늘었다.
서선옥 기자

올해 마늘 생산량 4년 만에 최소…이상기온에 15.1% 줄어
통계청 ‘보리, 마늘, 양파 생산량조사 결과’ 발표

소비 감소한 보리 4년 만에 최소…재배면적도↓

양파 생산량 35%↑…작년 가격 오르자 생산 늘려

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

시행 일주일간 132만명이 넘는 인파

가 국내공항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

다.

이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 시작 

전보다 1%가 줄어든 것인데, 여름특

수를 맞은 제주에는 승객이 더 몰려 

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비상이 걸렸

다.

19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정부

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

계로 격상한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

일주일간 전국 14개 공항(인천 제외)

을 이용한 승객은 132만2584명(출도

착 합계)으로 집계됐다.

이는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기 전

주인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131만

4456명과 비교해 1%의 승객이 감소

한 것이다.
뉴시스

‘4단계 첫주’ 하늘길은 북적…제주로 52만명 몰렸다

12~18일까지 국내선 하늘길 132만2584명 이용

일 년 중 가장 더운 삼복(三伏)에

는 허해진 기운을 보강하기 위해 

보양식을 챙겨 먹는다.

이 중 삼계탕은 대표적인 보양식

으로 꼽힌다. 닭고기는 가늘고 연한 

근섬유로 구성돼 있어 소화가 잘되

고 불포화지방산, 필수 아미노산, 

비타민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 

단백질원이다.

농촌진흥청은 오는 21일 중복을 

앞두고 가정에서 특별하게 맛볼 수 

있는 ‘이색 삼계탕’ 조리 방법을 19

일 소개했다.

삼계탕용 생닭, 451~550g 적

당…껍질 색 광택 있어야

생닭은 451~550g 정도 크기가 

육질이 부드러워 삼계탕용으로 알

맞다. 생닭을 고를 때는 껍질 색에 

광택이 있으며 고기 조직에 탄력이 

있는 것이 좋다.

닭고기를 냉동 보관하면 해동 후

에 드립(냉동 닭고기 해동하면 유

출되는 액체)이 발생해 아미노산 

등 영양성분이 유출되므로 가능하

면 신선한 냉장 닭을 고른다.

청양고추와 다양한 해물 가득…

매운 해물 삼계탕

매운 해물 삼계탕은 매운 고추와 

다양한 해물을 넣어 만든 짬뽕풍의 

빨간색 삼계탕을 말한다. 조리에 필

요한 재료는 생닭 1마리, 새우 2마

리, 전복 1마리, 낙지(오징어) 50g, 

홍합 2개, 모시조개 2개, 매운 고추 

1개, 고운 고춧가루 1작은 술, 기본 

육수 2ℓ 등이다.

기본 속 재료는 불린 찹쌀 50g(찰

밥 100g), 인삼 한 뿌리, 대추 2개, 

마늘 2쪽, 은행 2개, 밤 1개가 필요

하다.

홍합과 모시조개는 옅은 소금물

에 30분간 담가 해감하고 낙지와 

오징어는 내장을 제거하고 소금과 

밀가루로 문질러 씻는다. 전복은 솔

로 문질러 씻고 새우는 수염을 제

거한다.

손질한 생닭 속에 불린 찹쌀 50g, 

인삼 1뿌리, 대추 2개, 마늘 2쪽, 은

행 2개, 밤 1개 등 기본 속 재료를 

넣고 재료가 빠져나오지 않도록 다

리를 꼬아 고정한다. 냄비에 속을 

넣은 생닭과 기본 육수, 매운 고추

와 고춧가루를 넣고 40분간 끓이다

가 준비한 해물을 넣고 10분간 더 

끓인다.

견과류 넣은 너트 삼계탕…성인

병 예방에 좋아

너트삼계탕을 끓이기 위해서는 

생닭 1마리, 잣 5g, 해바라기 씨 5g, 

기본 육수 2ℓ와 기본 속 재료를 준

비해야 한다.

만드는 방법으로는 우선 불린 찹

쌀에 잣과 해바라기 씨, 호박씨를 

고루 섞는다. 손질한 닭 뱃속에 견

과류를 섞은 찹쌀에 인삼, 대추, 마

늘, 은행, 밤을 넣고 재료가 빠져나

오지 않도록 다리를 꼬아 고정한다.

냄비에 속 재료를 넣은 닭과 기

본 육수를 넣어 50분간 끓인다. 

잣은 콜레스테롤, 노폐물 제거, 

고혈압, 당뇨 등 성인병 예방에 좋

다. 해바라기 씨는 뇌졸중, 심장질

환 예방에 효과적이다. 호박씨는 체

내 노폐물 및 독소 배출, 변비 해소

에 도움이 된다.

구수한 된장 삼계탕으로 비타민·

미네랄 보충

된장 삼계탕은 된장과 여러 가지 

채소를 넣어 단백질과 비타민, 미

네랄 등을 보충하며 냄새를 없애고 

구수한 맛을 더한 삼계탕이다. 생

닭 1마리, 황기 1뿌리, 감초 1g, 된

장 1큰술, 부추 30g, 숙주 50g, 양파 

반개, 풋고추 1개, 홍고추 1개, 땅콩 

10g, 후춧가루 8분의 1작은 술, 식

용유 1큰술, 소금 적량, 기본 육수 2

ℓ와 기본 속 재료를 준비한다.

손질한 생닭 속에 기본 속 재료

를 넣고 재료가 빠져나오지 않도록 

다리를 꼬아 고정한다. 기본 육수에 

황기, 감초, 손질한 생닭을 넣고 30

분 동안 끓이다가 된장을 풀어 20

분간 더 끓인다.

양파와 풋고추·홍고추는 4㎝ 길

이로 채 썬다. 숙주나물은 거두절미

하고 부추도 4㎝ 길이로 썬다. 팬에 

식용유를 두른 후에 준비해 놓은 

채소들을 볶다가 소금 간해 식힌다. 

그릇에 끓인 닭을 담고 그 위에 볶

은 채소를 올린 후 부셔 놓은 땅콩

을 뿌린다. 감초는 많이 넣으면 특

유의 단맛이 강하므로 소량만 사용

해야 한다.

 ‘중복’…해물·견과류 ‘이색 삼계탕’ 맛볼까

농진청, 내일 중복 앞두고 조리법 소개

매운해물삼계탕 너트삼계탕 된장삼계탕

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친환경차(하

이브리드·전기차) 수출이 큰 폭으로 

늘어났다.

싼타페와 쏘렌토 등 하이브리드 

SUV(스포츠유틸리티차)가 글로벌 시

장에서 높은 인기를 얻은 덕분이다.

19일 한국자동차산업(KAMA)에 따

르면 현대차·기아가 올 1~5월 수출한 

친환경차는 총 14만5781대다. 지난해 

같은 기간(10만691대) 대비 44.8% 증

가했다.

현대차 8만1278대, 기아는 6만4503

대를 수출하며 각각 전년 동기 대비 

45.5%와 43.8% 늘었다.

현대차·기아가 5월까지 수출한 하

이브리드차는 8만109대로 지난해 동

기(4만6888대) 대비 70.9% 증가했다. 

이 가운데 SUV는 5만7804대로 3만

532대를 수출한 지난해 같은 기간보

다 89.3% 늘었다.

니로 하이브리드는 지난해보다 

0.7% 증가한 1만8658대를 수출했

다. 코나 하이브리드는 1만3115대로 

9.3% 증가했다.

새롭게 추가된 싼타페 하이브리드

(8362대)와 투싼 하이브리드(8128대), 

쏘렌토 하이브리드(9541대)도 선전했

다.

여기에 아이오닉 하이브리드(1만

2202대)와 아반떼 하이브리드(4239

대), 쏘나타 하이브리드(5851대) 등 

세단 모델이 수출 증가에 힘을 보탰

다.

플러그인하이브리드 모델도 니

로 8539대, 아이오닉 3735대, 싼타페 

2367대 등 총 1만4641대가 수출돼 지

난해 같은 기간(1만2445대)에 비해 

17.6% 늘었다.

전기차 수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

다. 

현대차와 기아가 각각 2만2611대, 

2만7752대 등 총 5만363대를 수출

했다. 기아는 니로 EV가 지난해보다 

82.9% 늘어난 2만4279대를 기록하며 

전기차 수출이 지난해 대비 68.2% 늘

어난 것으로 집계됐다.

현대차는 아이오닉 5를 6643대 수

출했음에도 아이오닉과 코나 전기차 

모델 수출이 감소하면서 지난해보다 

전기차 수출량이 7.4% 줄었다.

현대차의 수소전기차 넥쏘는 지난 

5월까지 총 668대가 수출돼 지난해

(449대)보다 48.8% 증가했다.

현대차·기아, ‘하이브리드 SUV’ 인기 친환경차 수출45%↑

글로벌 시장  높은 인기

전남농업기술원이 지역 특화작목인 

유자의 씨를 활용해 식품과 뷰티 소재 

개발에 나섰다.

19일 전남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시

중에 유통되는 유자 가공품은 유자청, 

유자분말, 유자 착즙액이 대부분을 차

지하고 있다.

유자분말은 베이커리용으로 사용되

고 있고 유자 착즙액은 식초 및 음료, 

조미료 등에 이용되고 있다. 현재 수

출되고 있는 가공품은 유자차, 유자과

즙이 60% 이상이다.

유자차와 과즙을 제조하는 과정에

서 연간 1800t 이상에 달하는 유자씨

가 막대한 양의 산업폐기물로 발생하

고 있다.

전남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는 유자 

과실의 30~35%를 차지하는 유자씨를 

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연

구를 추진해왔다.

올해 식품소재로 유자씨 오일을 활

용하기 위해 대량 추출 공정을 구명하

고, 샐러드드레싱 등에 적용해 시제품

을 개발할 계획이다.
이슬비 기자

전남농기원, 유자 씨 활용한 식품·화장품 소개 개발

샐러드 드레싱·에센스 오일 연구

순천의 명품매실이 유럽시장에 첫 

진출한다.

농협전남지역본부는 19일 순천농

협(조합장 강성채)과 농협 순천연합

조공법인에서 스위스 제네바에 수출

되는 매실 상차식을 가졌다고 밝혔다.

스위스 제네바에 본사를 둔 제약회

사 ‘스트라젠’에 수출되는 생매실은 

다른 품종에 비해 더 굵고 향이 짙은 

‘천매’ 품종이다.

‘스트라젠’은 건강 기능성식품을 생

산하는 회사로 유럽과 미국, 캐나다 

등 10여 개국에 계열사를 두고 있으

며 순천매실에서 간 기능 향상물질을 

추출하게 된다.

이번에 수출되는 매실은 최고의 품

질을 유지하기 위해 냉동상태로 수출 

길에 올랐으며 물량은 95t, 8600만원 

상당의 금액이다. 

박서홍 본부장은 “국산 매실의 우수

한 품질이 이번 유럽시장 수출로 입증

됐다”면서 “전남 농특산물의 수출품

목 다변화,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

수출확대를 위해 전남농협이 앞장서

겠다”고 말했다.
순천=김승호 기자

전남농협, 순천 명품매실 95t 유럽시장 첫 수출

스위스 제약회사 ‘스트라젠’, 간 기능 향상물질 추출


